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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콜콜로로지지와와  진진즈즈  

--수수세세  가가공공의의  환환경경  보보전전  대대책책--  
    

 

청바지 상품은 염색과 수세 가공법의 기교로 히트 상품이 정해진다고도 할 수 있다. 

때마침 중고(中古) 가공의 인기로 그 처리 점수는 급증하고 있다. 가공 공정에서 인디

고라든가 컬러 청바지 등에 사용하는 황화 염료 등의 화학 염료를 사용한다. 이 때문

에 수세 가공 처리의 단계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에는 만전의 대책으로 각사 모두 임하

고 있다. 최근에는 염색법이나 중고 가공법도 다채롭게 되고 있는 점에서 폐수 처리법

은 보다 진화, 고도화되었다.  

◇ 

무수(無水) 가공에도 도전  

청바지 제조 공정에서는 염색 수세 가공에 가장 신경이 쓰인다. 그 옛날 산지의 강

은 염료로 물들었던 시기도 오랫동안 있었다. 1980년 후반에는 붐이 된 케미컬 워시 

진즈 등, 인기 가공 상품이 차례차례로 등장하여 시장은 윤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환

경 문제가 그 때, 클로즈업 되기 시작했다. 케미컬에 사용되는 산의 유해가 거론되었기 

때문이다.  

수세 가공 대기업인 豊和(岡山縣 倉敷市)는 현재 대기업 national brand라든가 일반 

어패럴 등 약 40개사와 거래가 있다. 기본 스타일의 외에 유행인 중고 가공의 발주가 

많아 최근 2~3년간 정사원(130명) 이외에 파트, 아르바이트 인원은 3~4배인 600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모두 수작업이 많은 블래스트(blast)나 데미지, 크래시 등, 유행의 

중고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청 받기 위한 증원이다.  

“증가하는 청바지의 염색 수세 가공 후에 배출되는 물의 양은 심상하지 않다. 염색 

수세 가공업의 환경보전 대책은 필수 사항”(田代豊雄 사장)이다.  

동사는 지금 오존에 의한 무수(無水) 탈색법을 연구 개발중이다. 玉野 공장(岡山縣)

에 전용 기계를 1대 도입하여 중고 가공의 인기로 증가하는 염색 수세 가공 처리수를 

조금이라도 없애려고 하는 시도이다.  

1998년 5월에는 업계에 선구적으로 玉野 공장에서 ISO 14001을 취득하였다. 이어서 

본사 공장도 마찬 가지로 취득했다. 취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었지

만 동사가 가장 힘을 쓴 체크 포인트의 하나가 폐수 처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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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岡山縣 공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초목염 등 100% 식물 염료를 사용한 염색법

을 연구, 개발했다. 2003년부터 연구개발에 임하고 있던 이 염색법은 통상, 수십 회의 

염색 회수가 필요하지만 개발한 염색법으로는 1회에 염색을 완료한다.  

염색 후의 견뢰도도 충분하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코스트도 종래에 비

해 낮게 할 수 있다. 동사는 다가오는 시즌용의 팬츠나 탑스 등 의류품에 대한 채용에 

청바지 캐주얼 어패럴이나 일반 어패럴에 어필하고 있다. 

내년 춘하 주목되는 천연 소재, 염료 

청바지의 염색 수세 가공공장은 岡山, 廣島의 三備 산지에 집중하고 있다. 각 공장에

서는 무수 탈색을 연구, 개발 중인 豊和(岡山縣 倉敷市)의 예에 나타나듯이 청바지 가

공에 있어서의 환경 보전 대책에는 해마다 힘이 들어가고 있다. 제품뿐만이 아니고 원

단 단계에서의 배려도 빠뜨릴 수 없다. 그러한 나날의 데님 만들기 속에서 지금 천연 

소재나 염료를 사용한 상품 재료가 정번 데님의 한쪽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2006년 춘하 패션 의류 전용 소재나 텍스타일의 트렌드로서 오거닉을 시작으로 한 

천연 지향이 있다. 천연의 쪽이나 각종 초목염 등을 사용한 데님의 예가 많다.  

데님 직포 업체인 吉河織物(岡山縣 井原市)은 정번 데님의 직포 전개를 실시하는 한

편, 2006년 춘하 시즌용으로 환경에 우수한 소재를 사용한 데님의 제안을 강하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재는 오거닉 코튼이나 마, 햄프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많기는 하

지만 그 밖에 한층 더 구애된 소재로서 코코넛이나 바나나,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천연

의 식물 섬유를 혼합한 “천연 데님”을 만들었다. 색도 각각의 식물에 맞은 염색이 주

된 것이 된다. 모두 에콜로지인 “흙에 돌아가는” 섬유 뿐이다.  

천연물과는 별도로 인체에 우수하다고 여겨지는 광촉매라든가 상어의 간유에 의한 

엑기스를 연입한 실로 짠 데님 등의 차별화 상재도 시직이 끝난 상태다.  

三備의 데님 산지에서는 직포 업체인 크로키나 日本綿布, 염색에서는 坂本데님 등의 

오래된 유명한 점포의 데님 관련 기업이 올 시즌 전용으로 이것들 환경 상재의 기획 

제안을 강하게 하고 있다. 환경에 우수한 점을 호소한 데님 등의 상재는 각 사에서 지

금까지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비용에 의해 원단 가격은 통상 데님의 1.5배로 

높아져 양산에는 이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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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차별화 데님의 여러 가지인 이러한 천연물은 때

로는 환경 보전 캠페인의 실시에 맞추어 향후 산지 기업이 종류를 늘려 가는 경향에 

있다. 吉河織物의 경우, 생산, 판매 목표는 전매상의 약 20% 정도를 당면, 전망하고 

있다.  

여름의 쿨비즈에 이어서 추동 웜비즈가 실시되는 환경하에서 “집에서 만드는 환경 

섬유가 조금이라도 지구 환경의 보전에 도움이 되어 준다면”(吉河正富 사장)이라고 환

경에 우수한 상재 개발의 계속을 말한다.  

동 산지에 있는 吉和織物도 원단의 염색에 힘을 쓰고 있다. 새롭게 개발한 오리지널 

안료에 의한 무늬 있는 물건에 대한 이중 염색 원단 판매는 호조로 추이하고 있다. 이

중으로 염색한 안료 부분을 블리치라든가 바이오 가공을 하여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 

낸다. 앞서 판매한 데님에 의한 이중 염색은 상당한 히트 상재가 되었다.  

이와 같이 청바지, 데님에 대한 각종의 트렌드 염색 수세 가공은 시장에서의 인기가 

높고 불가결하다. 그 한편에서 가공하는 측의 환경보전 대책은 날마다 진화를 이루고 

있다. 

산지의 아름다운 하천을 지킨다  

환경 보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비즈니스의 대전제가 된 청바지 캐주얼 제품

의 염색 수세 가공업이다. 환경 보전에 일찍부터 임한 아텍크 쓰가와(廣島縣 福山市)는 

그런 기업을 대표하는 회사의 하나이다.  

동사가 개발한 청바지 캐주얼 제품에의 무수 염색법은 그 후의 무수 탈색법(豊和)으

로 전파히여 산지의 동업 타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무수 염색법은 동사가 독자 개발한 저압 고온 염색기의 욕조 내를 거의 진공화함으

로써 순간적으로 염색한다. 염색에 드는 폐수는 종래의 20%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다.  

“환경에 우수한 섬유업”을 목표로 하는 산지 기업일수록 여러 가지 에코로직한 대처

를 하고 있다. 동사는 최근 備後 지역의 명산품이었던 備後 가수리를 모티브로 한 “平

成備後絣””의 무늬 내기 등에도 도전하여 천연 염색이라든가 가공을 시도하고 있다. 

상품화할 수 있으면 지구 환경에 좋은 상품 재료가 매장에 또 하나 증가한다고 하는 

생각이 담겨져 있다.  

또 “데님으로부터 평직에 이르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환경에 우수한 저팬 퀄리티”는 

“낡음과 재생”에도 역할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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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자라고 하는 미각계 청바지가 대히트하였다. 그것의 수세 가공은 섬세하다. 

많은 미각계 청바지의 염색이나 수세 가공을 하청 받은 吉田染工(岡山縣 倉敷市)은 동

시에 “고운 피부” 등 “효능 엑기스”도 취급한다. 이 때문에 가공 공장은 마치“연구소”

이다. 폐수 처리 시설의 능력은 완벽에 가깝다.  

이로 인하여 당분간의 결산은 증수 증익 기조인 동사는 “아주 좋음”의 뒤에는 만전

의 환경보전 대책이 있다.  

동사의 가공 처리 능력은 One wash이라면 월 약 20만점이다. 가공비가 상승하는 복

잡한 가공물이 많아진 지금은 10만점 전후를 추이하고 있다.  

2006년 2월 완성, 가동을 목표로 하는 중국 상하이에 청바지의 세탁 가공 공장을 

건설 중인 晃立의 藤川由田 사장은 일본과 같은 QR이라든가 소로트 대응을 할 수 있

는 “저팬 퀄리티”가 간판이 되는 대처를 하고 싶다고 한다.  

월산 처리 점수는 약 10만점이 목표이다. 등록한 하루의 폐수량은 750t에 이른다. 

귀중한 물이 지금 세계의 청바지 캐주얼 제품의 수세 가공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가공의 묘가 히트 상품을 결정하는 시대이지만 에코와 청바지의 관계는 향후도 계속된

다.  


